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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JANG Myungsook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명숙입니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최종 평가하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전략을 채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태 장애인 10년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유엔 장애인 

10년’ 사업이 아·태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 아래, 

아․태지역 정부가 공동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199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태장애인 10년이 내년이면 벌써 제3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에 선 장애인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많은 장애인 

관련 법들이 제․개정되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운영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 

미흡한 면이 많아, 아직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막 이러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창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앞으로 10년을 

지금처럼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의 10년은 제1차와 제2차 10년으로 다져온 토지 위에서 결실을 

맺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실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장애인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핵심은 “Make The Right Real!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인권전담 

기구로서,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 정말로 장애인의 

권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발맞추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여러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먼 걸음 해주신 유엔 에스캅의 슌이치 

무라타(Shun-ichi Murata) 사무차장님을 비롯해 각 회원국 대표 여러분, 여러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장애계를 대표해 참여해주신 장애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1(목)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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